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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리스트 갈루아(1811~32)는 21세의 나이에 요절한 천재수

학자로 현 핵물리학과 양자론의 이론적 토 를 제공한 군이론

을 처음으로 고안하 으며, 이를 방정식 해법에 적용한‘갈루아

이론’으로 유명하다. 수학 이외 분야에는 관심이 없었던 갈루아

지만, 정치적인문제에휘말려학교에서퇴학도당하고감옥살

이도 했었다. 수감생활중 콜레라 치료를 위해 파견나온 의사의

딸인 스테파니 뒤모텔이란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녀를 동시에 사랑한 한 남자(두 사람이 친구관계 다는 설이

있다)와의 삼각관계로 견딜 수 없는 질투심에 휩싸여 결투를 벌

이게된다. 두사람은두자루의권총가운데하나에만총알을장

전한 채로 결투를 벌이기로 했는데, 갈루아가 빈 총을 선택한 것

은 운명이었다. 상 가 쏜 총알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죽

고말았다. 그때나이21세 다.  

결투 전날 밤 갈루아는 완벽한 무아지경의 수학세계에 몰두한

다. 이미죽음을직감한그는밤새머리속에착상한커다란수학

적 문제들을 쓰고 또 썼다. 마지막으로 휘갈겨쓴 은“나는 시

간이 없다” 다. 만약 갈루아가 21세로 결투에서 죽지 않았다면

오늘날 학생들이 배워야 할 수학의 양은 적어도 두 배는 늘어났

을거라고농담하는수학자들이있을정도다. 

레온하르트 오일러(1707~83)는‘해석학의 화신’으로 불리는

최고의 수학자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발명한 미적분을 고도로

발전시켰고, 그것을 역학에 응용하는데 크게 공헌했으며 정수론

을 하나의 분야로 정립시켰다. 생애 마지막 17년간은 맹인으로

지내면서도 끊임없이 수학적 연구를 지속하여 오일러공식, 오일

러정리, 오일러다항식, 오일러상수등정력적으로성과를쏟아

내었던 그야말로 천재수학자중의 천재 다. 과학자가 신앙을 갖

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오일러는 신앙심이 매우 독실한 사람으로

우주의모든현상과과학적사실들을신의거룩한뜻으로받아들

고, 수학은 신의 광을 드러내는 신성한 도구라고 믿었다. 오

일러는신비하고광활한우주의존재를알면알수록신의존재는

더욱확연히증명되는것이라고생각하 다. 오일러의삶은그의

신에 한 사랑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과정이었다해도 과언이 아

니다.  

여성수학자로서 역사에 우뚝선 사람은 남성에 비해 수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천재수학자의 삶과 사랑에서 빼놓을

수없는여성수학자가소냐코발레프스카야(1850~91)이다. 소냐

는 18세 때 벨로루시 귀족 출신의 코발레프스키와 위장결혼 후

하이델베르크로 유학을 갔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코발레프스키

는 쾨니히스베르거와 레이몽드의 수학강좌와 물리학 강좌를 수

강했다. 그녀는 바이어슈트라스가 총애하는 학생이 되었고 4년

동안 그의 밑에서 학 과정의 수학공부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세 편의 귀중한 논문을 썼다. 한 편은 편미분방정식의 이론에 관

한 것이고, 다른 한 편은 제 3종의 아벨적분의 축약에 관한 것이

며, 마지막 한 편은 목성의 고리의 형태에 관한 라플리스의 연구

를 보완하는것이었다. 1874년 코발레프스키는괴팅겐 학교에

서박사학위를받았는데편미분방정식에관한박사논문의질이

매우 높아서 구두시험을 면제받았다. 그 후 1884년 스톡홀름

학의초청을받아교수로갔으며, 그곳에서는1888년38세의나

이로 <고정점을 중심으로 한 고체의 회전문제에 관하여>라는 논

문으로 프랑스 학술원으로부터 보르딘 상을 수상하는 커다란

광을 안았다. 어려움을 딛고 수학사에 이름을 남긴 그녀의 좌우

명은“아는 것을 말하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행하라. 가능성

있는것을성취하라” 다.

수학사에크게오르내리는천재수학자세명모두는진리추구

에 해서는불굴의의지를가진자들이지만사랑앞에서는우매

할정도로현실과타협하지않고계산하지않는극히비수학적으

로 살다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생활에 있어서 수학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계산이 빠르고 약삭빠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자연스러운 신의 섭리에 따른 인간의 바른 길로의 삶을 추

구하며 이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진

리를 찾는 일인데 이것은 천재들에 의해 발견된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열정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하다.

천재수학자의삶과사랑

생활속의수학이야기

쓴이는 미 시카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한수학회 회

장이다.


